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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바다횟집=창선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창선교 아래 허름한 노포가 눈에 띈다. ‘자연산 회’만을 고
집한다는 바다횟집이다. 과거에는 주인장이 직접 고기를 낚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낚시꾼에게
횟감을 받아온다. 회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이 6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. 양념을 한 싱
싱한 산낙지가 회와 같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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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남해자연맛집=앵강만에서 해녀가 직접 잡은 참소라ㆍ해삼ㆍ돌멍게ㆍ전복을 맛보고 싶다면 남해
자연맛집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. 남해산 마늘과 전복이 아낌없이 들어간 마늘전복찜(5만∼8만원)이
대표 요리다. 전복죽ㆍ전복미역국(각 1만6000원)도 자연산 해산물 풍미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.

 

◆남해밀냉면=부산 명물 밀냉면을 남해에서도 맛볼 수 있다. 남해읍에 있는 남해밀냉면은 토종닭과
25가지 한약재를 뭉근한 불로 육수를 우려낸다. 면발이 찰져 목 넘김이 부드럽다. 냉면에 뜨거운 고
기만두나 새우만두를 곁들여 먹으면 든든한 한끼가 완성된다. 냉면은 7000원, 고기만두는 5000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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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
남해=이문수 기자, 사진=현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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